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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긍정심리 자본이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파악

하여 헤어미용 서비스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는 헤어

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광주·대구·

경북지역 헤어미용 서비스에 종사하는 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긍정심리

자본은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 중 희망과 낙관주의는 직무성과와 직무만족 

모두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

성과와 직무만족을 증진할 수 있는 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전략을 마련하여 헤어미용 서비스 분야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헤어미용 종사자, 긍정심리자본, 직무성과, 직무만족,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to promote hair beauty service education 

by identifying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job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of hair salon workers. For this purpose, in order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job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of hair salon workers, 280 

people engaged in hair salon workers in Gwangju, Daegu and Gyeongsangbuk-do were targeted. As 

a result of the stud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hair and hair salon workers affects job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and among the sub-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ope and optimism appear to affect both job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hair salon work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nvergence program development and strategy that can enhance job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and apply it to the hair beauty servic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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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객을 응대하는 미용 서비스 산업은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인적관리의 경영성과가 중요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종사자 개인의 직무능력이 조직의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으므로 미용 서비스 산업에서의 인적

자원관리는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1].

특히 헤어미용 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지닌 고객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뿐만 아니라 고객

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료나 상사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2]. 장시간

의 업무시간 동안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들은 감정적, 

육체적 노동에 노출됨으로써 심리적, 감정적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와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으므로 조직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긍정적 심리 

강화에 관심을 끌게 되었다[3].

긍정조직 행동영역에서의 긍정심리역량들을 도출

하기 위해서 긍정심리자본을 핵심역량으로 정의한 후 

하위요인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희망(Hope), 

낙관주의(Optimism), 탄력성(Resilience)으로 구성

하였다[4]. 이러한 각각의 개념적 개발과 이에 관련된 

기초적 연구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이 긍정

심리자본의 기준에 부합되었고 타당성도 확보되었다[5].

긍정심리자본이 구성원의 자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기효능감과 희망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는[6] 선행

연구의 상당수가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하위구성요소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복합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주장과 일치 한다[7-9].

이러한 심리적 자본과 직무성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관한 것으로 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심리적 자본이

역할 내 행동에 미치는 영향[3], 긍정심리자본의 효과

[10],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11], 헤어

미용 종사자들의 자아 탄력성이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12], 뷰티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심리자본이 임파

워먼트(Empowerment) 및 공유리더십에 따른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13]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

나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들의 심리적 자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종사자 개인의 요구와 기대가 충족되면 직무에 대한 

정신적인 쾌감과 자존감 향상을 경험하게 되므로 Wright

and Kim(2004)[14]과 Son and Kim(2018)[15]의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해 주며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전문가로서의 서비스 질 향상이나 역할

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

하였고[16,17],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느낄 때

조직에 더 깊이 이바지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8-19].

한편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의 과정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20]되는 자기효능감에 관한 개념적 연구도 이론적 

근거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많은 업무 관련 성과와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1].

계획한 목표가 성취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

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것을 직접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의 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 상태인 

희망은[22]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대안적인 사고능력이 

탁월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해요소와 직면

했을 때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게하며 높은 성과와 직무만족을 보이고 직무몰입을 

원활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23,24]. 

Seligman(1998)[25]에 의해 연구되어 온 낙관주의

는 긍정심리학에서 개인의 부적응을 완화하고 적응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인이며[26] 시련과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긍정적인 미래를 믿는 신념이자 실패 상황에서 원

인분석을 통해 다시 재도전하고 잘 해보려는 마음을 의

미한다. 높은 수준의 낙관주의를 보유한 구성원이 그렇

지 않은 구성원에 비해 이직률이 낮고 높은 성과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27] 빠른 변화 속에서 불확

실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조직 내에 개인에게 절대적

으로 필요한 능력인 탄력성은 개인의 직무역량과 직무

성과를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8,29]. 헤어

미용 종사자의 긍정적 심리적 자본을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으로 구분한 후 긍정적 심리적 자본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먼저 헤어미용 

서비스 생산의 개념과 직결된 효율성과 효과성을 포함

하는[30] 관계성과와 서비스에 직접 수반되는 행동 패턴

이나 조직의 핵심적인 기술과정을 지원해주고 업무달성

을 위한 과업성과로 분류하였고[31,32], 전문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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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전문가로서의 역할수행이나 서비스의 질 향상

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인 직무만족도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16,17].

따라서 본 연구는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

로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연구를 통해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들의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각 요인 간의 관련성을 규

명하여 향후 헤어미용의 교육서비스 향상과 직무성과 

및 직무만족을 높여 헤어미용 서비스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본다. 

둘째,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본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1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40부를 1차 설계된 설문지로 예비조사를 

진행한 후 설문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광주·대구·경북지역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

자를 대상으로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총 300부

의 설문지가 배포하고 불성실한 응답자의 설문지 20부

를 제외한 총 280부의 설문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근무 기간, 

직급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변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긍정적 결과를 가능하게 한 

구성원들의 긍정적 심리로서 Luthans et al.[33], 

Lim[34], Kim[35]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인

4개요인 총 13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3점

척도 그렇다 3점부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하였다. 

그리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3.3 직무성과

직무성과는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대 성과와 수행된 

성과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인식하는 정도로서 

Kim(1998)[35]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하위요인 관계

성과와 과업성과 등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3점 

척도 그렇다 3점부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3.4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Han et al.(2014)[36]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총 6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매우 그렇다 5점부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하였다. 

그리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을 위해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3.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각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과 Cronbach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

자의 긍정심리 자본이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

하였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480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84.3%, ‘남자’ 15.7%이었고,

연령은 ‘30대’ 40.7%, ‘20대’ 31.8%, ‘40대’ 15.4%, ‘50대’ 

12.1%이었다. 근무 기간은 ‘1년 미만’ 40.7%,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이 각각 23.9%, ‘5년

이상’ 11.4% 순이었고, 직급은 ‘디자이너’ 36.1%, ‘스태프’

35.4%, ‘실장’ 11.4%, ‘원장’과 ‘매니저’가 각각 8.6%이

었다. 급여형태는 ‘월급(기본급)’ 53.6%, ‘인센티브’ 

32.9%, ‘월급+인센티브’ 13.6%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Gender
Male 44 15.7

Female 236 84.3

Age

(years)

20years 89 31.8

30years 114 40.7

40years 43 15.4

50years 34 12.1

Working

years 

Less than 1 year 114 40.7

More than 1 year - less than 

3 years
67 23.9

More than 3 years - less 

than 5 years
67 23.9

More than 5 years 32 11.4

Position

Ledger 24 8.6

Head of a department 32 11.4

Manager 24 8.6

Designer 101 36.1

Staff 99 35.4

Salary

Monthly salary (basic salary) 150 53.6

Salary + Incentive 38 13.6

Incentive 92 32.9

Total 280 100.0

3.2 긍정심리자본,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직무성과와 직무만족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긍정심리자본의 평균은 1.77점, 

직무성과 2.07점, 직무만족은 3.34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은 희망 1.94점, 낙관주의 

1.84 점, 자기효능감 1.70점, 탄력성 1.58점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성과의 하위요인은 과업성과 2.21점,

관계성과 1.93점 순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은 3.34점

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degree of positive capital psychology, 

job satisfaction, work performance  

　 Minimum Maximum Mean±SD

Positive 

capital 

psychology

Self-efficacy 1.00 3.00 1.70±0.56 

Optimism 1.00 3.00 1.84±0.56 

Resilience 1.00 3.00 1.58±0.51 

Hope 1.00 3.00 1.94±0.54 

Total 1.00 3.00 1.77±0.38 

Job

performance

Task 

performance
1.00 3.00 2.21±0.48 

Relationship 

performance
1.00 3.00 1.93±0.66 

Total 1.00 3.00 2.07±0.38 

Job satisfaction 1.00 5.00 3.34±0.63 

3.3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긍정심리 자본,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의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은 Table 3과 같다. 

요인추출법으로는 고유값 1.0 이상인 요인을 기준

으로 요인적재량 0.5 이상을 저해하는 변수를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결과는 KMO 값이 0.830으

로 높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은 .000

으로서 요인 분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였다.

긍정심리 자본의 분석 결과 4개의 하위요인으로 추출

되어 각각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탄력성, 희망으로 명명

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모두 Cronbach’s α는 

0.675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어 문항의 

신뢰성이 높았다.

직무성과의 분석 결과 2개의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어 

각각 과업성과, 관계성과로 명명하였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모두 Cronbach’s α는 0.639 이상으로 나타

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어 문항의 신뢰성이 높았다.

직무만족의 분석 결과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모두 Cronbach’s α는 0.891 이상

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어 문항의 신뢰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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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Variables Questionnaire 
Factor 

payload
Commonality Eigen-value R2(%)

Total R2

(%)

Cronbach's 

α

Job satisfaction

Q 3 .843 .748

4.023 16.764 16.764 .891

Q 6 .818 .763

Q 5 .806 .733

Q 1 .797 .669

Q 2 .748 .634

Q 4 .735 .567

Positive capital 

psychology

Self-efficacy

Q 1 .824 .738

2.808 11.700 28.464 .855
Q 2 .816 .724

Q 3 .805 .710

Q 4 .727 .676

Optimism

Q 5 .837 .771

2.221 9.253 37.718 .789Q 6 .812 .729

Q 7 .760 .664

Resilience

Q 8 .794 .670

2.062 8.590 46.307 .759Q 9 .780 .772

Q 10 .718 .629

Hope

Q 11 .744 .614

1.963 8.178 54.485 .675Q 12 .733 .607

Q 13 .704 .598

Job

performance

Task 

performance

Q 1 .771 .609

1.771 7.378 61.864 .639Q 2 .726 .669

Q 3 .720 .612

Relationship

performance

Q 4 .856 .777
1.519 6.331 68.194 .641

Q 5 .753 .684

KMO=.830, Bartlett’s test χ²= 2824.125, (df=276), p=.000

3.4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 자본과 직무성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독립변수의 적합성을 위한 다중 공선성 분석 결과, 

모든 요인의 분산팽창요인계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는 10 이하로 나타났다. 과업성과의 회귀모형 

설명력은 21.5%로 나타났으며, 분산분석 결과 추정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적합도로 나타났다(F=20.133, 

p<0.001). 독립변수인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β=.159, p<0.05), 낙관주의(β=.196, p<0.001),

탄력성(β=.136, p<0.05), 희망(β=.216, p<0.01)에서 유

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탄력성, 희망의 긍정심리자본요인이 높을수록 과업성과

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관계성과의 회귀모형 설명력은 16.9%로 나타났으며,

분산분석 결과 추정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적합도로 나타났다(F=15.213, p<0.001). 독립변수인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β=.219, p<0.01), 

낙관주의(β=.148, p<0.01), 희망(β=.215, p<0.001)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낙관

주의, 희망 등의 긍정심리자본요인이 높을수록 관계성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5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독립변수의 적합성을 위한 다중 공선성 분석 결과, 모든

요인의 분산팽창요인계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는 10 이하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회귀모형 

설명력은 9.5%로 나타났으며, 분산분석 결과 추정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적합도로 나타났다(F=8.331, 

p<0.001). 독립변수인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낙관주의(β=.141, p<0.05), 희망(β=.230, p<0.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낙관주의, 

희망 등의 긍정심리자본 요인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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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work performa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ce variable　 B SE β t　 p　 VIF

Task 

performance

Constant .419 .151 　 2.775 .006

Self-efficacy .171 .070 .159 2.433 .016 1.525

Optimism .190 .053 .196 3.554 .000 1.085

Resilience .156 .063 .136 2.477 .014 1.072

Hope .237 .074 .216 3.212 .001 1.610

Durbin-Watson’s=2.013, F=20.133, p=0.000, R2=0.227, Adjusted R2=0.215

Relationship 

performance

Constant .580 .145 　 3.996 .000

Self-efficacy .224 .071 .219 3.160 .002 1.610

Optimism .159 .061 .148 2.624 .009 1.072

Resilience .056 .068 .056 .827 .409 1.525

Hope .194 .051 .215 3.775 .000 1.085

Durbin-Watson’s=1.870, F=15.213, p=0.000, R2=0.181, Adjusted R2=0.169

Table 5.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job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ce 

variable　
B SE β t　 p　 VIF

Job 

satisfaction

Constant 1.035 .153 　 6.755 .000

Self-efficacy .049 .071 .048 .686 .494 1.525

Optimism .153 .064 .141 2.385 .018 1.072

Resilience .083 .075 .081 1.115 .266 1.610

Hope .210 .054 .230 3.872 .000 1.085

Durbin-Watson’s=1.862, F=8.331, p=0.000, R2=0.108, Adjusted R2=0.095

4. 논의

본 연구는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긍정심리 자본이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파악하고

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성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업성과에서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탄력성, 희망 

등의 긍정심리자본 요인이 과업성과에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희망이라는 자아 신념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과업성과를 증진하는 가장 높은 긍정심리자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계성과에서는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등의

긍정심리자본 요인이 관계성과에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이 관계성과를 증진하는 가장 

높은 긍정심리자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의미하고, 낙관주의

는 현재의 직무가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

라는 성공적인 기대를 의미한다. 또한, 탄력성은 직무가 

순조롭지 않아 매우 어렵게 된 환경을 극복하고 진전할 

수 있는 심리적 역량을 의미하며, 희망은 특정한 목표를 

향한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된다[37]. 

Kim and Jung(2007)[38]과 Kim and Shin(2019)

[39]은 긍정심리 자본과 직무성과 간에 유의미한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Kim(2020)[35]은 긍정심리 

자본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특히 헤어미용 서비스 분야

구성원 개인의 과업성과는 조직의 특정한 목표 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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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요인으로 구성원들의 욕구 

파악과 욕구 충족을 위한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또한 관계성과는 개인적 직무수행에 필

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긍정심리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필요한 방향제시와 조직의 공동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됨으로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긍정심리자본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모색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긍정심리 자본과 직무만족의 영향 관계를 분석

한 결과, 낙관주의, 희망 등의 긍정심리자본요인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희망이 직무

만족의 가장 높은 긍정심리자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Jung(2019)[40]의 연구인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요인 중 희망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같았으며, Cho and Moon(2014)[41]의 낙관

주의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

난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희망과 낙관주의가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음에 그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타 직종군의 

연구결과로서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성

과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먼저 단면 연구로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긍정심리 자본이 직무성과와 직무만족 등의 

영향 관계를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선행

연구가 미흡하여 논의를 위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였다. 

앞으로 헤어미용 서비스 분야에서 긍정심리 자본과 다

양한 요인을 이용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 중 희망과 낙관주의는 직무성과

와 직무만족 모두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효능감은 직무성과 하위요인 중 과업성과, 관계성과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인 목표 달성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융합적이고 다각적인 중재프로그램을 헤어

미용 서비스 분야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광주·대구·경북지역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

자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긍정심리 자본과

직무성과의 하위요인인 과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

에서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긍정심리 자본과

직무성과의 하위요인인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서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긍정심리 자본과

직무만족의 영향 관계에서는 낙관주의, 희망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헤어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긍정심리

자본이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으로 긍정

심리 하부요인 중 낙관주의와 희망이 직무성과와 직무

만족 모두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헤어미용 서비스의 

경우 동적인 업무가 많고 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개

인의 업무량과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슬럼프도 다양

하고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낙관주의적 종사자가 많은 

곳은 조직의 성과도가 높고 이직률이 낮다는 강점 있다. 

조직은 개인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믿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과 교육을 통해 동기를 부여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개입을 통해 후천적으로 지속 가능

한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낙관적인 사고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긍정심

리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융합적인 매뉴얼 개발 및 전략

으로 헤어미용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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